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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5.12.10.(수) 09:00

개관 80주년의 피날레, 100만 번째 
'과학관의 별'을 찾아라!

- 국립중앙과학관, 2020년 코로나 이후 전국 최초 '밀리언 클럽' 
재입성 초읽기

- 대한민국 과학문화 대중화의 선봉... 8월 누적 3,500만 명 이어 '연간 
100만 명' 겹경사

 

  대한민국 과학문화 대중화의 선봉인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이 올해 

개관 80주년을 맞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국 국공립 과학관 최초로 

'연간 관람객 100만 명(밀리언 클럽)' 달성이라는 대기록 작성을 눈앞에 두

며 2025년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할 준비를 마쳤다.

  국립중앙과학관은 12월 9일 기준 올해 누적 관람객 약 97만 명을 기록, 

대망의 '100만 명' 고지까지 불과 3만여 명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관람객이 급감했던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모든 국공립 과학관을 

통틀어 처음으로 연간 100만 명 시대를 다시 여는 쾌거가 될 전망이라 과학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립중앙과학관에게 역사적인 해다. 1945년 개관 이래 80주

년을 맞이한 것은 물론, 지난 8월 7일에는 1990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

한 이래 '누적 관람객 3,500만 명'을 달성하는 금자탑을 쌓은 바 있다. 여기에 

'연간 100만 명' 달성까지 더해진다면 명실상부한 국가 대표 과학관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된다.

  과학관은 100만 명 달성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크리스마스의 기적: 100

만 번째 과학관의 별을 찾아라!> 이벤트를 전격 가동하며, 주인공을 위한 최

고의 예우를 준비했다. 영예의 100만 번째 입장객(과학관의 별)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10만원권과 국립중앙과학관 연간 회원권, 축하 꽃다발이 증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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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과학관 측은 관람객들이 100만 명 달성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방문해도 행운을 누릴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징검다리 이벤트'를 마련했다.

 '미리 터지는 대박', 100만 명 돌파 전이라도 행운은 계속된다. 98만 번째 

관람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권, 99만 번째 관람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3만원권과 함께 각각 연간 회원권, 꽃다발을 증정한다.

 '매일매일 오픈런', 카운트다운 기간(12.16.~달성일) 동안 매일 선착순 방문

객 10명에게는 따뜻한 핫팩과 함께 '연간 회원권'을 깜짝 선물하여, 아침 일찍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확실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선사할 예

정이다.

  전시운영정책과 김석형 과장은 "데이터 분석 결과 12월 20일(토) 전후 달

성이 유력하지만, 최근 평일 단체 관람과 연말 나들이객이 급증하고 있어 예

상보다 빠른 18일(목)에 조기 달성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망설이는 순간 

행운의 주인공을 놓칠 수 있으니 서둘러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귀띔했다.

  달성 유력일인 12월 20일(토)에는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

는 '로봇댄스 공연'과 '별의별 과학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100만 번째 주인공이 되기 위한 관람객들의 즐거운 '눈치작전'이 펼쳐질 것

으로 보인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과학문화 대중화의 선봉에 서 있는 국립중

앙과학관이 2020년 코로나 이후 전국 최초로 다시 연간 100만 명의 국민과 

만나는 뜻깊은 순간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겨울, 과학관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추억과 행운을 모두 가져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은 다음 주부터 홈페이지와 꿈이광장(중앙광장)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누적 관람객 현황을 공개하며 D-Day까지의 긴장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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